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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 국무부의 연례 세계 테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 대테러 협력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테러 전술과 이라크 폭력사태 급증으로, 
2006 년 전세계에서 테러 발생이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율과 정보 공유를 통해 전세계의 동맹국 및 동반자들과 협력하면서, 우리는 
테러범들이 운신하기가 좀더 어려워진 환경을 조성했다. 테러 지도부는 끊임없이 
옮겨 다니거나 은신해야만 했으며 테러 공격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는 능력 또한 
약화되었다”고 4 월 30 일 공개된 2006 년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312 쪽 분량의 이 보고서에 따르면, 국경 안보 및 수송 안전 개선, 긴밀한 정보 공유 
및 군사 협력, 테러자금 추적 및 동결의 성공을 통해 “협력적 국제 노력으로 진정한 
안전 향상이 있었으며”, 테러범들이 대규모 공격을 감행하는데 필요한 운영 능력의 
저하라는 결과를 낳았다고 한다. 

보고서, 취약 부분 발견 

이와 같은 발전에도 불구하고, 보고서에서는 “미진한 부분도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첫째, 보고서에서는 알카에다와 산하조직들이 비록 약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미국에 있어 가장 시급한 국가안보 위협’이라고 천명하고 있다. 이는 알카에다의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지역 조직들을 빈번히 이용하는 등 전술 변화에 부분적으로 
기인한 것이다. 

둘째, 2006 년 이란이나 시리아와 같은 테러지원국들은 계속해서 무기, 훈련, 자금 
등을 중동 지역 전역의 테러범들에게 지원했다. 쿠바, 북한, 수단 역시 보고서에서는 
테러 지원국으로 명시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에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은 일부 
테러범들에게 여전히 동기유발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알카에다와 기타 
테러단체들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을 이용해 새 조직원들을 끌어들이고 



있으며, 하마스 주도의 팔레스타인 정부가 테러와의 결별을 거부하는 것과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폭력은 미국 정책입안자들에게는 
우려사항으로 남아있다. 

전체적으로 테러 25% 증가 

이 의회제출 연례 보고서는 미국의 첩보집합소인 NCTC(National Counterterrorism 
Center, 국가 대테러센터)가 내놓은 분석도 포함하고 있다. 이 분석에 따르면, 
2006 년에 테러범들에 의해 살해, 상해, 납치를 당한 민간인들의 수는 약간 느는데 
그쳤지만, 공격 횟수는 증가했으며 정도는 더욱 치명적이었다.  전년도에 비해 테러 
공격 횟수는 25%가 증가했고, 이로 인한 민간인 사망자 수는 40%나 증가했다. 

NCTC 의 보고서는 2006 년 세계적으로 민간인 74,543 명을 목표로 총 14,338 건의 
테러 공격이 발생해, 20,498 명이 사망했다고 밝히고 있다. 

2005 년 국가별 테러리즘 현황 보고서에서는 전세계에서 11,1153 건의 테러가 
있었다고 집계하고 있으며, 테러로 인해 74,217 명의 사상자가 발생해 이중 
14,618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다. 

이라크의 폭력사태는 NCTC 가 집계한 전체 테러 공격의 45%를 차지했으며, 
전세계의 테러로 인한 사망자 수의 65%를 차지했다. 이라크에서의 테러 공격은 
2005 년 3,468 건에서 2006 년 6,630 건으로 거의 두 배 증가했다. NCTC 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납치 사건은 50%가 감소했지만, 이라크에서는 300% 증가했다고 한다. 

보고서는 또한 아프가니스탄에서 테러가 2005 년 491 건에서 2006 년 749 건으로 
50% 증가했다고 밝히고 있다. 다시 급증하는 테러 위협을 퇴치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약속한 지원을 실행에 옮기고, 반군격퇴 능력을 키우기 위해 
아프간인들과 협력을 지속하며, 합법적이며 효과적인 통치를 확립하고, 마약 재배의 
급증을 막아야 한다고 보고서는 촉구하고 있다.  

NCTC 는 테러 공격의 다수는 중동과 남아시아에 집중되어 있지만 남아시아에서의 
전반적인 테러 공격은 10%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2006 년 테러 공격의 희생자들에 있어 상당 수가 회교도들이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NCTC 는 테러로 인한 총 민간인 사상자 중 무려 50%를 
회교도로로 분석하고 있다. 테러범들은 대부분 이라크에 소재한 총 350 곳의 
모스크를 목표로 했다고 한다. 

2006 년에는 테러 희생자로 어린이들의 수가 늘어가는 모습을 보여, 1,800 명의 
어린이가 죽거나 다쳤는데 이는 전년도에 비해 80%가 증가한 수치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5 년과 마찬가지로, 정부 관리, 교사, 언론인들이 여전히 테러범들의 주된 
목표였다. 



테러, 중동과 남아시아 이외의 지역에서는 감소 

그 밖의 곳에서는 전반적인 테러 공격이 감소했다. 아메리카 대륙에서의 테러는 
주로 콜롬비아와 안데스산맥 접경 지역에 국한되었다. 

보고서는 캐나다와 멕시코의 테러 퇴치 노력을 높이 평가하는 한편, 베네수엘라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했다. 베네수엘라의 휴고 차베스(Hugo Chavez) 대통령은 쿠바 
및 이란과의 관계를 강화했으며, 이웃 콜롬비아의 테러 단체들과 마약 밀매업자들이 
국경을 통과하도록 허용한 바 있다. 

유럽과 유라시아 지역에서는 테러 건수가 15% 감소했으며, 2004 년의 스페인 
마드리드 폭파 사건이나 2005 년의 런던 테러 사건과 같은 대형 테러는 발생하지 
않았다. 2006 년, 스페인과 프랑스 정부는 바스크(Basque) 분리단체인 ETA 통제에 
상당한 진전을 보았으며, 터키 정부는 쿠르드 노동당(Kurdistan Workers’ Party, 
PKK)과 격전을 벌였고, 러시아는 체첸 반군과의 싸움에서 여러 차례 승리를 
거두었으며, 북아일랜드에서는 평화 확립을 위한 절차들이 계속되면서 폭력 사태가 
계속 감소했다(관련기사 참조). 

아프리카에서는 비록 민란과 종족간 폭력의 위협을 받고 있긴 하지만, 테러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알카에다 결연 단체의 존재, 지역적 불안정, 테러범들에게 
안전 지대를 제공할 수도 있는 느슨한 국경 통제로 인해 여전히 우려 지역임에는 
틀림없다. 

동아시아의 경우, 보고서에서는 점증하는 지역 대테러 조율을 강조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제마 이슬라미야(Jemaah Islamiyah)나 아부 사야프(Abu Sayyaf)와 같은 
단체들의 위협에 대처하는데 있어 호주,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필리핀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06 년 국가별 테러리즘 현황 보고서의 전문은 국무부 웹사이트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테러 대응을 참조하십시오. 

http://usinfo.state.gov/xarchives/display.html?p=washfile-english&y=2007&m=March&x=20070326155253esnamfuak0.5962793
http://www.state.gov/s/ct/rls/crt/2006/
http://usinfo.state.gov/is/international_security/terrorism.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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